이리에 패총

이리에 패총은 해안가에 자리한 대규모 패총(조개무지) 유적입니다. 패총이란 물고기나 동물의 뼈, 조개껍데기 등이 버려져 쌓인 것을 말합니다. 이리에 패총과 인접한 다카사고 패총은 아마도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가장 높은 최상층은 기원전 약 2,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유적에서는 여러 개의 무덤과 수혈식 건물 터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이 유적에서는 흙, 조개껍데기, 뼈 등이 쌓여있는 패총의 절단면과 복원된 수혈식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적은 다카사고 패총[링크]이나 이리에-다카사고 패총관[링크]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다와 패총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5,000년까지 기후가 따뜻해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변화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이리에의 얕은 여울로 이동하여 낚시와 조개잡이를 통해 필요한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선사 시대 일본 북부의 마을에서는 이러한 생활 수단에 크게 의존하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어패류를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옆에 패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총을 분석하면 사람들의 식생활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층에는 주로 대합과 굴이, 상층에는 바지락이 있다는 것은 수온과 해수면이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 마을의 사람들은 낚시와 사냥으로 식량을 구했기 때문에 조개보다는 육류나 생선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공원 남쪽에 있는 입구에서 터널 모양의 통로를 지나 공원 안으로 들어오면 실제 패총의 절단면을 옮겨놓은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단면을 통해 수많은 뼈와 조개껍데기가 땅속에 묻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개껍데기보다 물개, 돌고래, 사슴 등 동물이나 물고기의 뼈가 더 많이 보입니다.

고기잡이 도구와 교역
이리에 패총에서 출토된 다양한 낚싯바늘은 낚시 도구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대형 조립식 낚싯바늘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보통 낚시는 먼 바다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에는 서식하지 않는 멧돼지의 어금니를 사용한 장신구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과 일본 혼슈 사이에 해상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이리에-다카사고 패총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링크]. 견학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중 일부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